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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진 한 장

이 사진 한 장,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
매거진 독자 참여 코너

"여보 오늘 이거저거 꽤 많이 샀어요..."

"에구 내가 아까 그건 살 필요 없다구 그랬잖아요?"

"아니에요... 당신이 만지작 거리는 거 보구 옛다 하구 집

었지 뭐 어허허..."

"당신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... 원 내가 뭘 못해 

증말 하하하"

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두 분의 뒷모습에서 우

리는 사랑을 느낍니다.

< 함께 걸어가는 길 >

독자 여러분 및 광고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창간 2개월만에 32면에서 64면으로 

대폭 증면한 H매거진이 이 사진 한 장 코너를 마련하여 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 

하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.

핸드폰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설명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격

주 화요일마다 한 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.

*사진 주제와 소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, 인물사진과 같이 초상권,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
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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